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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구긴 미국 농구
“올림픽은 드림팀으로”

“LAD, 류현진에 
최고 오퍼 없을 것”

15일 막을 내린 2019 농구 월드컵에서 국

제대회 역대 최저인 7위에 그친 미국이 내

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슈퍼스타 라인으로 

최강 전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종료 후 뉴욕타임스는 커리가 도쿄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커리 또한 6월 일

본에서 열린 팬 미팅 투어 당시“올림픽을 

뛴 적이 없다. 올림픽 경험은 (월드컵 등) 무

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출전 의지를 밝

혔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

었다. 2019 농구 월드컵의 미국 농구 국가

대표팀은 역대 최초의 3연패를 목표로 대

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명단을 꾸리는 것에

서부터 여러 암초가 있었다. 애초에 합류가 

확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미국프로농구

(NBA )의 앤서니 데이비스 (LA 레이커스)

나 제임스 하든 (휴스턴 로키츠) 같은 슈퍼

스타들이 팀 적응을 이유로 차출을 거부

했다. 카일 라우리(토론토 랩터스)는 부상

으로 낙마했다.

다른 NBA 선수들로 로스터를 구성했지

만, 이는‘드림팀’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많이 멀었다. 12명의 로스터 중에서 작년 

2018-2019 올스타전을 뛰었던 선수는 단 

2명, 켐바 워커 (보스턴 셀틱스)와 크리스 

미들턴 (밀워키 벅스)뿐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8월 24일 월드

컵 열리기 전, 호주와의 친선경기에서 패배

하면서 2006년 그리스와의 경기 이후 이

어오던 78연승이 깨졌다. 이후 이름 값 면

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최약체 대표팀이라

류현진(32·LA 다저스·사진)은 2019

년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

격을 얻었다. 그러나 다저스가 제안한 

1,790만 달러에 퀄리파잉오퍼를 수락하

며 다저스에 잔류했다.

17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류현

진은 올 시즌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

위를 질주하며 경력 최고의 시즌을 만

들기 일보직전이다. 류현진은 17일 현재 

27경기에서 168⅔이닝을 던지며 12승5

패 평균자책점 2.35를 기록 중이다. 시즌 

막판 부진은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평균

자책점 1위이자 사이영상 후보다.

그런 류현진은 올 시즌 뒤 다시 FA 자

격을 얻는다. 다저스는 원칙상 퀄리파잉

오퍼를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이제 류현

진을 잡으려면 FA 계약을 제시해야 한

다. 그렇다면 류현진과 다저스는 재결합

을 할 수 있을까.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MLB.com) 

다저스 담당기자인 켄 거닉은 일단 회의

적이다. 거닉 기자는 최근‘스포티비뉴

스’와의 인터뷰에서“다저스가 류현진

에 최고의 장기계약 몸값을 제시할 가

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류현진이 올 시즌 뒤 FA 

시장에서 더 좋은 오퍼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류현진이 새로운 환경에 다

시 적응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적은 돈을 

받더라도 다저스에 남고 싶어 할지는 자

신만이 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팀

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존심 회복이 절실해

졌다. 이에 도쿄 올림픽에는 NBA 슈퍼스

타 스테픈 커리(31·골든스테이트·사진)의 

합류가 예상된다. 커리는 지난 6월 일본에

서 열린 팬 미팅 투어 당시“올림픽을 뛴 적

이 없다. 올림픽 경험은 (월드컵 등) 무엇과

도 비교할 수 없다.”며 출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시즌 토론토를 NBA 파이널 우승

으로 이끈 카와이 레너드(28·LA 클리퍼

스) 등의 합류도 거론되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친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코비 브라이언

트(41), 르브론 제임스(35·LA 레이커스), 

드웨인 웨이드(37) 등 당시 슈퍼스타들로 

명예회복을 위한‘리딤팀(Redeem Team)’

을 꾸려 금메달을 탈환했다. 

미국 농구는 올림픽에서 4연패를 노리

고 있다.

의 오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류

현진이 조금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익숙한 다저스 환경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LA에인절스에 이어 샌디

에이고 쪽에서도 류현진의 이름이 거론

되기 시작했다.

스포츠전문매체‘디 애슬래틱’은 18

일 샌디에이고가 2020년을 앞두고 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며 FA 보강, 트레이

드 등 다각도에서 선발진을 보강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앞서“LA 에인

절스는 선발투수가 필요하며, 게릿 콜이

나 류현진 등 선발 로테이션을 이끌 선

수를 1~2명 보강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아직 FA 시즌을 논하기는 이르다. 수

많은 변수가 있다. 류현진으로서는 가을 

무대에서 팀을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다저스의 시선은 물론, 시장

의 시선을 바꿀 좋은 기회다. 가을 무대

에서 진면목을 보인다면 다저스도 류현

진을 위해 지갑을 열 것이란 예측이다. 


